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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� 무신정권의�계보�

[세계와� 활발하게� 교류한� 고려� -� 고려의� 건국과� 발전]
고려는�몽골의�침략에�어떻게�대항했을까?

몽골의�침략과�고려의�저항�
Mongol's� Aggression� and� Korea's� Resistance

무신정권의�등장

� 무신정권은� 1170년(명종� 1년)� 무신이었던� 정중부의� 난으로부터� 시작됩니다.� 당시� 고려� 사회는� 문신� 중심의� 정치를� 해�

나가며� 무신들을� 푸대접하는� 경향이� 있었고,� 이에� 불만을� 품고� 무신들이� 난을� 일으키게� 됩니다.� 이� 사건을� 무신정변이

라� 하며,� 무신정변은� 고려� 사회의� 질서를� 무너뜨리는� 결정적인� 계기가� 되었습니다.� 무신정변� 결과� 고려사회는� 새로� 정

권을� 장악한� 무신들에� 의해� 새로운� 형태의� 정권이� 성립되게� 됩니다.� 무신정권은� 약� 백� 년간� 계속되었는데� 무신들은� 백

성이나� 나라� 걱정보다는� 본인들의� 이익을� 생각하는� 경우가� 많았고,� 권력을� 독점하여� 고려사회는� 점점� 어려워져� 가게� 되

었습니다.

약해진�고려의�국력,� 몽골의�침략

� 몽골이� 고려를� 침략한� 시기는� 바로� 고려시대� 무신정권기였습니다.� 만주지역을� 중심으로� 성장한� 몽골인들은� 곧� 고려� 땅

을� 넘보며� 침략해� 왔습니다.� 당시� 무신정권의� 우두머리였던� 최우는� 강화도로� 수도를� 옮기면서까지� 몽골의� 침입에� 항전

했지만� 결국� 무신정권도� 무너지고� 몽골과� 화친도� 하게� 되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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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� 몽골의�세력

민초들과�삼별초의�항쟁�

� 고려� 집권층들은� 비교적� 쉽게� 몽골에� 항복하였지만� 민중들은� 달랐습니다.� 곳곳에서� 벌어진� 전투에서� 지칠� 줄� 모르는�

용기를� 보여주었으며� 장렬히� 전사하는� 사람도� 많았습니다.� 배중손을� 중심으로� 한� 삼별초군도� 몽골에� 항복하는� 것을� 반

대하며� 원나라(몽골)와� 끝까지� 싸움을� 전개하였습니다.

� 삼별초는� 좌별초,� 우별초,� 신의군� 등� 3개� 부대의� 총칭으로� 원래� 도성을� 지키고� 임금을� 보호하는� 친위대의� 기능을� 하

였고,� 강화도로� 도읍을� 옮긴� 후에는� 강화도� 수비를� 담당하였습니다.� 이들의� 대몽� 항쟁� 과정에서� 강화도에서� 진도로,� 이

후� 제주도로� 이동하면서� 마지막까지� 몽골에� 맞서� 고려의� 자주성을� 지키고자� 노력하였습니다.� 삼별초군이� 이처럼� 마지막

까지� 대몽� 항쟁을� 할� 수� 있었던� 원동력은� 민중들의� 지지와� 투쟁이� 뒷받침되었기� 때문이며,� 이로� 인해� 고려는� 몽골의�

침입을� 받은� 다른� 나라들과� 달리� 직접적인� 지배를� 받지� 않을� 수� 있었습니다.�

|� 삼별초의�항쟁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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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� 원나라로�끌려가던�처녀들,� ‘공녀’

원나라의�부마국이�된� 고려,� ‘몽골풍’의� 등장�

� 삼별초군이� 완전히� 평정된� 후� 고려는� 원의� 부마국이� 되어� 화친을� 맺게� 됩니다.� 부마국이란� 사위의� 나라가� 된다는� 뜻

으로� 고려의� 왕이� 원나라의� 공주와� 결혼을� 하는� 것을� 말합니다.� 또한� 고려는� 과거� 황제의� 나라에서� 이제는� 신하의� 나

라(제후국)가� 되어� 각� 벼슬의� 이름이� 낮추어지게� 됩니다.� 왕의� 이름에� ‘충성� 충(忠)’� 자를� 넣어� 충렬왕,� 충혜왕,� 충정왕

과� 같이� 쓴� 이유도� 이� 때문입니다.�

� 사회적으로도� 원나라의� 문물이나� 풍습이� 고려에서� 유행하게� 되는데� 이를� 몽골풍이라고� 합니다.� 몽골풍은� 주로� 고려의�

상류사회에서� 유행하게� 되는데,� 몽골어,� 몽골식� 이름,� 몽골식� 복장,� 변발� 등이� 있습니다.� 상류층의� 지배� 계층� 사람들이�

앞장서서� 몽골풍을� 따랐다는� 사실은� 창피한� 일이었지요.� 또한� 두루마기를� 입는� 것,� 설렁탕,� 만두,� 소주� 등의� 음식,� 결혼

을� 하는� 신부가� 얼굴에� 연지,� 곤지를� 찍고� 머리에� 족두리를� 하는� 것도� 몽골에서� 건너온� 풍속입니다.�

몽골식� 의복과� 변발 연지곤지 족두리

|� 다양한�몽골풍�

� 이� 외에도� 몽골에서� 공녀라고� 해서� 결혼하지� 않은� 어린� 여자들을� 원으로� 끌고� 가곤� 했기� 때문에� 고려에는� 일찍� 결혼

을� 시키는� 조혼의� 풍속이� 생겨나게� 됩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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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고려는� 14세기� 중반까지� 원의� 정치적� 관리� 아래에서� 지내게� 됩니다.� 백성들의� 안전이나� 나라의� 안정에는� 관심도� 없이�

자신들의� 이익만을� 좇았던� 무신� 정권과,� 나라를� 위해� 애쓰다가� 죽어간� 삼별초의� 모습이� 많이� 다르지요?� 어떻게� 생각하

나요?

탐구�과제�

삼별초는� 왜� 강화도,� 진도,� 제주도� 등� 해안� 지역에서� 주로� 활동하였는지� 그� 이유를� 찾아봅시

다.

지금까지� 남아� 있는� 몽골풍� 문화에는� 어떤� 것이� 있을까요?

관련�단원 초등학교� 5~6학년군� -� 세계와� 활발하게� 교류한� 고려

1.� 문신� :� 문관(文官)인� 신하

2.� 무신� :� 무관(武官)인� 신하

3.� 항전� :� 적에� 대항하여� 싸움

4.� 화친� :� 나라와� 나라� 사이에� 다툼� 없이� 가까이� 지냄

5.� 총칭� :� 전부를� 한데� 모아� 두루� 일컬음

6.� 변발� :� 몽골� 인이나� 만주인의� 풍습으로,� 남자의� 머리를� 뒷부분만� 남기고� 나머지� 부분을� 깎아� 뒤로� 길게� 땋아� 늘인� 모양

�


